
I. 서 론

기상청의 지상 기상관측소는 총 547개소(방재용

467개 지점 포함)로 집도가 높은 편이다. 한국은 산

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79개의 종관용 기

상 관측망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. 이런 불균등

한 분포는 농업기상관측을 목적으로 시작된 기상관측

소가 평지에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. 우리나라

의 기상관측소는 산지에 비하여 평야지역에서 도가

높은 편이다. 그러므로 산지에서 기후자료를 필요로

하는 연구에서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결과에 의존할

수밖에 없는 실정이다(전 문 등, 2012; 전 문 등,

2011).

최근 전구적인 기온상승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분

야에서 기후변화의 향이 나타나고 있다. 금세기로

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의 향에 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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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급증하고 있으며(Lee and Lee, 2010; 허인혜·이승

호, 2010; 김선 등, 2010; 구희성·이승호, 2010), 이

에 따라 기상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

다. 장기간의 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균질

한 자료 축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.

한국에서 기후변화의 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

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. 이승호 등

(2008)은 나주지역을 사례로 행한 기후변화가 농업에

미치는 향 연구에서 연구 대상지역에 기상관측소의

부재를 지적하 다. 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인 나주

와 가장 인접한 광주기상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

농업과의 관련성을 분석하 다. 녹지와 비슷한 지표

환경을 지니고 있는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도시

적 특징이 강한 광주기상관측소의 기후 차이가 적지

않을 것이다. 그러므로 광주의 기후 특성 분석을 통

하여 나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향을 연구하는

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이와 같은 연구는 김

선 등(2010)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. 즉, 경산의 사과

재배 면적의 감소 경향을 기후변화와 관련지어 설명

하 으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대구 기상대의 것이

다. 이현 ·이승호(1997)에서도 시화지구 간척지의

관측소 부재로 부득이 가장 인접한 수원의 기상 자료

를 이용하여 환경의 향을 밝혔다.

기후변화의 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공간

적으로 균질한 자료의 필요성 증대뿐만 아니라 관측

소의 이전에 따른 시간적인 균질성 문제도 발생할 수

있다. Hung(2009)과 Menne and Williams(2009) 등에 의

해서 관측소 이전에 따른 기후자료의 불균질성 문제

가 제기되었다. 국내에서도 류상범 등(2006) 등에 의

하여 관측소의 이전에 의한 자료의 균질성에 대한 연

구가 수행되었다. 류상범 등(2006)은 관측소의 이전에

따른 기후자료의 균질성 문제가 여러 기상요소에 잠

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조사를

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 다. 따라서 기후변화 연구

를 수행할 때 관측소 이전 이외의 다른 향으로 인

한 기후변화를 검출하고 그 원인을 추론하는데 문제

점이 있음을 지적하 다. 김정은·이윤선(2007)도 충

주 기상대를 사례로 이전 전·후의 기후 특성을 분석

하여 요소에 따라 이전 전과 후의 차이가 있음을 지

적하 다. 김지현 등(2010)도 기상관측소의 이전이 일

교차와 상대습도의 계절평균의 균질성에 향을 미치

고 있음을 밝혔다. 주변의 도시화 진행과 도로 확장

등 기상 관측소 주변 환경의 변화로 부득이 관측소를

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, 장기적인

기후 분석을 위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

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관측소 개설 당시부터 적절한

위치 선정이 중요하다.

점차 증대되고 있는 기후자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

위해서, 시·공간적으로 균질성을 갖춘 기후자료의 확

보가 필수적이다. 특히 산지지역 등 점차 토지이용 가

능 지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관측소의 위치 선정에

서도 새로운 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. 이 연구에서는

한국의 기상관측소 도를 분석하여 새로운 기상관측

소 입지 선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II. 자료

이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기상청의 총 79개 기상관

측소의 위도, 고도, 행정구역, 관측개시년도 등과 같

은 관측소 정보로, 이 중 기상대급은 45개소, 관측소

급은 34개소이다. 이 중 관측기간이 60년 이상인 관측

소가 총 14개소로 전체의 17.7%에 불과하며, 50년 이

상 관측기록을 보유한 관측소는 16개소로 20.1%, 30년

이상인 관측소는 63개소로 79.7%를 차지한다. 즉, 관

측소의 수에 비하여 장기간 관측기록을 보유한 지점

의 수가 적다.

남한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267.7km2/

개소이다. 이는 기상관측소 1개소가 1,267.7km2를 관할한

다고 할 수 있으며, 0.79개소/1,000km2에 해당한다. 30년

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

은 1589.7km2/개소이고, 50년 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

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6,259.3km2/개소, 60년

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

김선 ·오완탁·이승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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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7,153.4km2/개소이다. 30년 이상의 관측기간을 보유

한 기상관측소의 도는 0.63개소/1,000km2이며, 50년

이상의 관측기간을 보유한 기상관측소의 도는 0.16

개소/1,000km2, 60년은 0.14개소/1,000km2이다(표 1).

남한의 각 기상관측소와 가장 인접한 기상관측소

간의 직선거리를 조사하여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파

악하 다. 남한 기상관측소의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

최단거리는 순천기상대와 주암관측소 간의 14km이고

최장거리는 인천과 백령도 간의 210km이며, 평균은

37.2km이다. 도서지역을 제외한 남한 기상관측소의

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순천기상대와 주암

관측소 간의 14km이고 최장거리는 속초와 강릉간의

67km이며, 평균은 32.6km이다.

III. 행정구역별 관측소 도 분포

행정구역별 기상관측소의 도 분포를 분석하기

위하여, 국토해양부의 지적통계연보(2012년)를 바탕으

로 남한의 행정구역을 강원권, 경기권, 충청권, 남

권, 호남권, 제주권의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 다(그

림 1). 행정구역별로 보면, 강원권에는 강원도가 포함

되며, 경기권에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

가 포함된다. 충청권에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, 대전

광역시, 세종시가 포함된다. 남권에는 경상남도와

경상북도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부산광역시가 포

함되며, 호남권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, 광주광역

시가 포함된다. 제주권에는 제주도가 포함된다.

표 2는 행정구역별 관측소 수 및 면적 대비 관측소

수를 나타낸 것이다. 강원권의 면적은 16,787.2km2로

남한 면적의 16.8%이다. 강원권에 포함되는 기상관측

소는 강릉, 춘천 등 총 12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

15.2%에 해당한다. 강원권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

대비 면적은 1,398.9km2/개소로 남한 평균의

1,267.7km2/개소보다 기상관측소 1개소에 대한 평균

면적이 넓다. 남한 평균에 비하여 관측소의 도가

낮다는 것을 의미한다. 강원권의 기상관측소 도는

전국평균보다 낮은 0.71개소/1,000km2이다. 강원권에

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8개소로

남한 전체의 12.7%이다. 이는 남한 전체 관측소 중

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의 비율보다

더 높다. 강원권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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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 행정구역별 관측소 분포(그림의 농도는 각 권역별 기
상관측소의 도를 고려한 것임. 즉,  밝은 색보다 어
두운 색 권역의 관측소 도가 높음)

표 1.  관측소 수와 도

구분 관측소 수 대비 면적(km2/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구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남한 1,267.7 1,589.7 6,259.3 7,153.4 0.79 0.63 0.16 0.14

구분 관측소 수 대비 면적(km2/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구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

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2,098.4km2/개소로 남

한 평균의 1,589.7km2/개소에 비하여 도가 낮다. 강

원권 기상관측소의 도는 0.48개소/1,000km2이다. 60

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강릉 1개소로 7.1%

이다. 마찬가지로 강원권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

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6,787.2km2/

개소로 남한 평균의 7,153.4km2/개소에 비해 도가

낮은 편이다.

경기권의 면적은 11,808.3km2로 남한 면적의 11.8%

이다. 경기권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서울, 인천, 수

원 등 총 9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11.4%이다. 경기

권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312.0km2/

개소로 남한의 1,267.7km2/개소보다 기상관측소 1개

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경기권의 기상관측소

도는 0.76개소/1,000km2로 전국평균에 비하여 관측소

의 도가 낮다. 경기권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

이루어진 관측소는 6개소로 전체의 9.5%이다. 경기권

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

수 대비 면적은 1,968.1km2/개소이다. 경기권의 30년

이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소의 도는

0.51개소/1,000km2이다. 경기권에서 60년 이상 관측이

지속된 관측소는 서울과 인천 2개소로 14.3%이며, 관

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5,904.2km2/개소이다.

충청권의 면적은 16,603.4km2로 남한 면적의 16.6%

를 차지한다. 충청권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추풍령,

대전, 청주, 서산 등 총 11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

13.9%이다. 충청권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

적은 1,509.4km2/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 1

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충청권의 기상관측소

도는 0.66개소/1,000km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값이

다. 반면에 충청권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

진 관측소는 11개소로 전국의 17.5%보다 많은 편이다.

충청권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

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509.4km2/개소로 남한 평균

의 1,589.7km2/개소에 비하여 도가 높은 편이다. 즉

충청권의 30년 이상 기상관측소의 도는 0.66개소

/1,000km2로 전국 평균(0.63개소/1,000km2로)보다 조

금 높다.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추풍령 1

개소로 7.1%이다. 마찬가지로 충청권에 위치하면서

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16,603.4km2/개소로 남한보다 그 도가 낮은 편이다.

남권의 면적은 32,275.3km2로 남한 면적의 32.2%

를 차지한다. 남권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총 24개

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30.4%이다. 남권에 위치한

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344.8km2/개소로 남한의

1,267.7km2/개소보다 기상관측소 1개소에 대한 평균

면적이 넓다. 남권의 기상관측소 도는 0.74개소

/1,000km2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다. 남권에서 30

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20개소로 전

체의 31.7%이다. 남권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

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613.8km2/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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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2.  행정구역별 관측소 수 및 도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행정구역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강원권 12 8 2 1 0.71 0.48 0.12 0.06

경기권 9 6 2 2 0.76 0.51 0.17 0.17

충청권 11 11 1 1 0.66 0.66 0.06 0.06

남권 24 20 5 5 0.74 0.62 0.15 0.15

호남권 19 15 4 4 0.91 0.72 0.19 0.19

제주권 4 3 2 1 2.16 1.62 1.08 0.54

합 계 79 63 16 14 0.79 0.63 0.16 0.14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행정구역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

소이며 남한 평균에 비하여 도가 낮은 편으로 도

는 0.62개소/1,000km2이다.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

관측소는 5개소로 35.7%이다. 남권에 위치하면서

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6,455.1km2/개소로 남한보다 그 도가 높은 편이다.

호남권의 면적은 20,824.9km2로 남한 면적의 20.8%

를 차지한다. 호남권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목포, 광

주, 전주, 군산 등 총 19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

24.1%이다. 호남권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

적은 1,096.0km2/개소로 남한의 1267.7km2/개소보다

기상관측소 1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좁다. 호남권의

기상관측소 도는 0.91개소/1,000km2로 전국 평균에

비하여 높은 값이며 도서인 제주권을 제외하면 전국

에서 가장 높은 값이다. 호남권에서 30년 이상 기상

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15개소로 전체의 23.8%이

다. 호남권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

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388.3km2/개소로 남한의

1,589.7km2/개소 보다 도가 높다. 호남권의 30년 이

상 기록을 보유한 기상관측소의 도(0.72개소

/1,000km2)도 제주권 다음으로 높다. 60년 이상 관측

이 지속된 관측소는 목포, 광주 등 4개소로 28.6%이

다. 호남권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

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5,206.2km2/개소로 남한평

균보다 그 도가 높으며, 전국에서 가장 도가 높

다. 이와 같이 호남권의 기상관측소 도가 높은 것

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라는 점이 반 된 것이

라 할 수 있다.

제주권의 면적은 1,849.2km2로 남한 면적의 1.8%를

차지한다. 제주권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제주, 서귀

포, 성산, 고산의 총 4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5.1%

이다. 제주권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462.3km2/개소로 남한의 1,267.7km2/개소보다 기상관

측소 1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제주권의 기상

관측소 도는 2.16개소/1,000km2로 전국 평균에 비하

여 높다. 제주권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

관측소는 3개소로 전체의 4.8%이다. 제주권에 위치하

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

면적은 616.4km2/개소로 남한보다 도가 높다. 60년

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제주 1개소로 7.1%이

다. 제주권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관이 60년 이상 된

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849.2km2/개소로 남한

평균 보다 그 도가 높다.

강원권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 직선거

리 중 최단거리는 강릉과 대관령간의 18km이고 최장

거리는 속초와 강릉간의 67km이며, 평균 33.8km이다.

경기권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

중 최단거리는 이천과 양평 간의 25km이고 최장거리

는 강화와 인천 간의 36.7km이며, 평균 27.4km이다(백

령도 제외). 충청권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

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부여와 청양 간의 21.8km이

고 최장거리는 서산과 보령 간의 50km이며, 평균

31.1km이다. 남권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

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산청과 함양 간의 16km

이고 최장거리는 덕과 울진 간의 51km이며, 평균

32.6km이다(울릉도 제외). 호남권에 위치한 관측소의

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순천과 주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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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3.  행정구역별 관측소간 거리(km)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행정구역

강원권 18.0 강릉-대관령 67.0 속초-강릉 33.8

경기권 25.0 이천-양평 36.7 강화-인천 27.4

충청권 21.8 부여-청양 50.0 서산-보령 31.1

남권 16.0 산청-함양 159.0 울릉도-동해 32.6

호남권 14.0 순천-주암 85.0 흑산도-진도 30.6

제주권 30.0 제주-서귀포 38.0 고산-서귀포 33.8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행정구역



간의 14km이고 최장거리는 광주와 고창 간의 33km이

며, 평균 31.7km이다(흑산도 제외). 제주권에 위치한

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제

주와 서귀포 간의 30km이고 최장거리는 고산과 서귀

포 간의 38km이며, 평균 33.8km이다(표 3).

IV. 유역별 관측소 도 분포

유역별 기상관측소의 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

여,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이승호 등(2011)

의 구분을 바탕으로 남한의 유역을 한강유역, 금강유

역, 섬진강유역, 낙동강유역의 4대강 유역과, 동해안

지역, 도서지역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하 다(그림 2).

한강유역에는 한강과 안성천유역을 포함시켰으며, 금

강유역에는 금강, 삽교천, 만경강, 동진강 유역을 포

함시켰다. 섬진강유역에는 섬진강과 산강, 탐진강

유역을 포함시켰으며, 낙동강 유역에는 낙동강과 태

화강, 형산강, 회야·수 강 유역을 포함시켰다. 동해

안지역과 도서지역은 별도의 권역으로 구분하 다.

표 4는 유역별 관측소 수 및 면적 대비 관측소 수

를 나타낸 것이다. 한강유역의 면적은 26,944.4km로

남한의 27.5%이다. 한강유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

서울, 인천, 충주, 양평 등 총 17개소로 남한 기상관측

소의 21.5%에 해당한다. 한강유역에 위치한 기상관측

소 수 대비 면적은 1,585.0km2/개소로 남한 평균인

1,238.4km2/개소보다 기상관측소 1개소에 대한 평균

면적이 넓다. 이는 남한평균에 비하여 관측소의 도

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. 한강유역의 기상관측소

도는 전국평균인 0.81개소/1,000km2보다 낮은 0.63개소

/1,000km2이다. 한강유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

이루어진 관측소는 12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

19.0%이다. 한강유역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

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2,245.4km2/개소

로 남한 평균인 1,552.9km2/개소에 비하여 도가 낮

은 편이다.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서울,

인천 2개소로 14.3%이다. 마찬가지로 한강유역에 위

치하면서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

비 면적은 13,472.2km2/개소로 남한보다 그 도가 낮

은 편이다.

금강유역의 면적은 17,537.0km2로 남한의 17.9%를

차지한다. 금강유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서산, 청

주, 군산 등 총 13개소로 전체의 16.5%이다. 금강유역

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349.0km2/개

소로 남한 평균인 1,238.4km2/개소보다 기상관측소 1

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금강유역의 기상관측

소 도는 0.74개소/1,000km2로 전국평균에 비하여 관

측소의 도가 낮다. 금강유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

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13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

의 20.6%이다. 금강유역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

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349.0km2/개

소이다. 금강유역의 30년 이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

기상관측소의 도는 0.74개소/1,000km2이다. 금강유

역에서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추풍령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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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2.  유역별 관측소 분포(그림의 농도는 각 권역별 기상관
측소의 도를 고려한 것임. 즉,  밝은 색보다 어두운
색 권역의 관측소 도가 높음)



전주 2개소로 14.3%이며,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

기상관측소수 대비 면적은 8,768.5km2/개소로 남한보

다 도가 낮은 편이다.

섬진강유역의 면적은 15,897.8km2로 남한의 16.2%

를 차지한다. 섬진강유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광

주, 목포, 남원 등 총 14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

17.7%이다. 섬진강유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

면적은 1,135.6km2/개소로 남한 평균 보다 기상관측소

1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좁다. 섬진강유역의 기상관

측소 도는 0.88개소/1,000km2로 전국 평균인 0.81개

소/1,000km2에 비하여 관측소의 도가 높다. 섬진강유

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11개

소로 전체의 17.5%이다. 섬진강유역에 위치하면서 관

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1,445.3km2/개소이다. 섬진강유역의 30년 이상 기록을

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소의 도는 0.69개소/1,000km2

이다. 섬진강유역에서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

소는 광주, 목포, 여수의 3개로 20.0%이며, 관측기간이

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5,299.3km2/

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도가 높은 편이다.

낙동강유역의 면적은 28,817.0km2로 남한의 29.5%

를 차지한다. 낙동강유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대

구, 부산, 울산 등 총 20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

25.3%이다. 낙동강유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수 대비

면적은 1,440.8km2/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

1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낙동강유역의 기상관

측소 도는 0.69개소/1,000km2로 전국평균에 비하여

도가 낮다. 낙동강 유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

이루어진 관측소는 16개소로 전체의 25.3%이다. 낙동

강유역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

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801.1km2/개소이다. 낙동강

유역의 30년 이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소

의 도는 0.56개소/1,000km2이다. 낙동강유역에서 60

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대구, 부산, 울산의

3개소로 남한 관측소의 21.4%이며, 관측기간이 60년

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9,605.7km2/개소

이다.

동해안지역의 면적은 6,784.7km2로 남한의 6.9%를

차지한다. 동해안지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총 8개

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10.1%이다. 동해안지역에 위

치한 기상관측소수 대비 면적은 848.1km2/개소로 남

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적다. 동

해안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

소는 7개소로 전체의 11.1%이다. 동해안지역에 위치

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

면적은 969.2km2/개소로 남한 평균에 비하여 도가

높다.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강릉, 포항

의 2개소로 14.3%이며,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

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3,392.3km2/개소이다.

도서지역의 면적은 1,852.2km2로 남한의 1.9%를 차

지한다. 도서지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제주, 울릉

도 등 총 7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8.9%이다. 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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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4.  유역별 관측소 수 및 도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행정구역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한강 17 12 2 2 0.63 0.45 0.07 0.07

금강 13 13 2 2 0.74 0.74 0.11 0.11

섬진강 14 11 3 3 0.88 0.69 0.19 0.19

낙동강 20 16 3 3 0.69 0.56 0.10 0.10

동해안 8 7 3 2 1.18 1.03 0.44 0.29

도서지역 7 4 3 2 3.78 2.16 1.62 1.08

합 계 79 63 16 14 0.81 0.64 0.16 0.14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유역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

지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264.6km2/

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에 대한 평균면적이

적다. 도서지역의 기상관측소 도는 3.78개소

/1,000km2로 전국평균에 비하여 관측소의 도가 높

다. 도서지역에 위치하면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

루어진 관측소는 4개소로 전체의 6.3%이다. 도서지역

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

수 대비 면적은 463.1km2/개소로 남한 평균에 비하여

도가 높다. 도서지역에서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

관측소는 제주와 울릉도의 2개소로 14.3%이며, 관측

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926.1km2/개소로 남한 평균에 비하여 도가 높다.

한강유역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 직선

거리 중 최단거리는 월과 제천 간의 24km이고 최

장거리는 원주와 이천 간의 42km이며, 평균 30.0km이

다. 금강유역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 직선

거리 중 최단거리는 부여와 청양 간의 21.8km이고

최장거리는 서산과 보령 간의 50km이며, 평균 31.9km

이다. 섬진강유역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

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순천과 주암 간의 14km이며

최장거리는 남원과 장수간의 55km이며, 평균 30.5km

이다. 낙동강유역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

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산청과 함양 간의 16km이고

최장거리는 울산과 포항 간의 53km이며, 평균 31.5km

이다.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

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강릉과 대관령 간의 18km이

고 최장거리는 속초와 강릉 간의 67km이며, 평균

41.1km이다. 도서지방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

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제주와 서귀포 간의

30km이고 최장거리는 백령도와 인천 간의 210km이

며, 평균 84.1km이다(표 5).

V. 위도별 관측소 도 분포

남한은 북위 33°06′40″~38˚ 36’38″사이에 위치

하고 있다. 위도 1°간격으로 북위 35°이남, 북위

35°~36°, 북위 36°~37°, 북위 37°~38°, 북위 38°이북

의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위도별 관측소 도 분

포를 파악하 다.

표 6은 위도별 관측소 수 및 면적 대비 관측소 수

를 나타낸 것이다. 북위 38°이북 지역의 면적은

5,718.6km2로 남한의 5.7%를 차지한다. 북위 38°이북

지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속초, 철원, 인제의 총 3

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3.8%이다. 북위 38°이북지

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906.2km2/

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에 대한 평균면적이

넓다. 북위 38°이북지역의 기상관측소 도는 전국

평균보다 낮은 0.52개소/1,000km2이다. 북위 38°이북

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2

개소로 전체의 3.2%이다. 북위 38°이북지역에 위치하

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면

적은 2,859.3km2/개소이다. 북위 38°이북지역의 30년

이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소의 도는

0.35개소/1,000km2이다.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

소는 한 곳도 없다.

김선 ·오완탁·이승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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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5.  유역별 관측소간 거리(km)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행정구역

한강 24.0 월-제천 42.0 원주-이천 30.0

금강 21.8 부여-청양 50.0 서산-보령 31.9

섬진강 14.0 순천-주암 55.0 남원-장수 30.5

낙동강 16.0 산청-함양 53.0 울산-포항 31.5

동해안 18.0 강릉-대관령 67.0 속초-강릉 40.6

도서지역 30.0 제주-서귀포 210.0 백령도-인천 84.1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유 역



북위 37~38°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면적은 25,308.5km2

로 남한의 25.2%를 차지한다. 북위 37~38°사이에 위

치한 지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강릉, 서울, 인천

등 총 20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25.3%이다. 북위

37~38°사이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1,265.4km2/개소로 남한 평균인 1,273.4km2/개소 보다

기상관측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이는 남한 평균

에 비하여 관측소의 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북위 37~38°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기상관측소 도

는 0.79개소/1,000km2로 전국평균과 같다. 북위 37~38°

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

어진 관측소는 14개소로 전체의 22.2%이다. 북위

37~38°사이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

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807.8km2/개소로 남한

평균보다 기상관측소 1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

북위 37~38°사이에 위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

지속된 기상관측소 도는 0.55개소/1,000km2이다. 북

위 37~38°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60년 이상 관측이

지속된 관측소는 4개소로 28.6%이다. 북위 37~38°사

이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

소 수 대비 면적은 6,327.1km2/개소로 남한 평균에 비

하여 도가 높다.

북위 36~37°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면적은

29,892.5km2로 남한의 29.7%를 차지한다. 북위 36~37°

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대전, 추

풍령, 포항 등 총 21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26.6%

이다. 북위 36~37°사이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

면적은 1,423.5km2/개소로 남한 평균 보다 기상관측소

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북위 36~37°사이에 위치한

지역의 기상관측소 도는 0.70개소/1,000km2로 전국

평균에 비하여 관측소의 도가 낮다. 북위 36~37°

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

어진 관측소는 19개소로 전체의 30.2%이다. 북위

36~37°사이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

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1,573.3km2/개소로 남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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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3.  위도별 관측소 분포(그림의 농도는 각 권역별 기상관
측소의 도를 고려한 것임. 즉,  밝은 색보다 어두운
색 권역의 관측소 도가 높음)

표 6.  위도별 관측소 수 및 도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위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38°이북 3 2 0 0 0.52 0.35 0.00 0.00

37~38° 20 14 5 4 0.79 0.55 0.20 0.16

36~37° 21 19 2 2 0.70 0.64 0.07 0.07

35~36° 19 15 5 5 0.67 0.53 0.18 0.18

35°이남 16 13 4 3 1.43 1.17 0.36 0.27

합 계 79 63 16 14 0.79 0.63 0.16 0.14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위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

평균과 비슷하다. 북위 36~37°사이에 위치한 지역의

기상관측소 도는 0.64개소/1,000km2로 전국 평균과

같다. 북위 36~37°사이에 위치하면서 60년 이상 관측

이 지속된 관측소는 추풍령과 포항의 2개소로 14.3%

이며,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

면적은 14,946.3km2/개소로 남한 평균에 비하여 도

가 낮다.

북위 35~36°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면적은

28,518.3km2로 남한의 28.3%를 차지한다. 북위 35~36°

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대구, 전

주, 부산 등 총 19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24.1%이

다. 북위 35~36°사이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

면적은 1,501.0km2/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

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북위 35~36°사이에 위치한

지역의 기상관측소 도는 0.67개소/1,000km2로 전국

평균에 비하여 도가 낮다. 북위 35~36°사이에 위치

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

는 15개소로 전체의 23.8%이다. 북위 35~36°사이에

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

대비 면적은 1,901.2km2/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기상관

측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북위 35~36°사이에

위치한 지역에서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

5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35.7%이다. 북위 35~36°

사이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

측소 수 대비 면적은 5,703.7km2/개소이다.

북위 35°이남에 위치한 지역의 면적은 11,158.1km2

로 남한의 11.1%를 차지한다. 35°이남에 위치한 지역

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목포, 여수, 제주 등 총 16개

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20.3%이다. 북위 35°이남에

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697.4km2/개소로

남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좁다.

북위 35°이남에 위치한 지역의 기상관측소 도는

1.43개소/1,000km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값이다. 북위

35°이남에 위치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

이루어진 관측소는 13개소로 전체의 20.6%이다. 북위

35°이남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

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858.3km2/개소로 남한 평균

보다 기상관측소 1개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좁다. 북

위 35°이남에 위치한 지역의 기상관측소 도는 1.17

개소/km2이다. 북위 35°이남에 위치한 지역에서 60

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소는 목포, 여수, 제주의

3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21.4%이다. 북위 35°이남

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

수 대비 면적은 3,719.4km2/개소로 남한에서 도가

가장 높다.

북위 38°이북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

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철원과 동두천 간의 34km이

고 최장거리는 속초와 강릉 간의 67km이며, 평균

47.6km이다. 북위 37°~38°사이에 위치한 관측소의

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강릉과 대관

령 간의 18km이고 최장거리는 원주와 이천 간의

48km이며, 평균 45.2km이다(백령도와 인천 간의

210km 제외). 북위 36°~37°사이에 위치한 관측소의

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부여와 청양

간의 21.8km이고 최장거리는 울진과 덕 간의 65km

이며, 평균 33.4km이다. 북위 35°~36°사이에 위치한

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주

암과 순천 간의 14km이고 최장거리는 울산과 포항

김선 ·오완탁·이승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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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7.  위도대별 관측소간 거리(km)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위도

북위 38°이북 34.0 철원-동두천 67.0 속초-강릉 47.6

북위 37~38° 18.0 강릉-대관령 42.0 원주-이천 28.2

북위 36~37° 21.8 부여-청양 65.0 울진- 덕 33.7

북위 35~36° 14.0 주암-순천 53.0 울산-포항 32.8

북위 35°이남 16.1 통 -거제 51.0 천-의성 30.7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위 도



간의 53km이며, 평균 34.0km이다. 북위 35°이남에

위치한 관측소의 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

리는 통 과 거제 간의 16.1km이고 최장거리는 천

과 의성 간의 51.0km이며, 평균 34.1km이다(흑산도-진

도 간의 85km 제외)(표 7).

VI. 고도별 관측소 도 분포

남한은 국토 면적의 70%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

있다.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. 본

연구에서는 해발고도 300m이상인 지역을 산지 지역

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. 해발고도 300m 이하에 위

치한 지역, 해발고도 300m이상에 위치한 지역의 2가

지로 구분하 다.

표 8은 고도별 관측소 수 및 면적 대비 관측소 수

를 나타낸 것이다. 해발고도 300m 이하인 지역의 면

적은 68,077.0km2로 남한의 68.3%를 차지한다. 해발

고도 300m 이하 지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총 74

개소로 남한 기상관측소의 93.7%이다. 해발고도 300m

이하 지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920.0km2/개소로 남한 평균보다 기상관측소 1개소에

대한 평균면적이 좁다. 해발고도 300m 이하인 지역의

기상관측소 도는 1.09개소/1,000km2로 전국평균에

비해 관측소의 도가 높다. 해발고도 300m이상인 지

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62

개소로 전체의 83.8%이다. 해발고도 300m이하인 지역

에 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

수 대비 면적은 1,098.0km2/개소이다. 해발고도 300m

이하인 지역의 30년 이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

관측소의 도는 0.91개소/1,000km2이다. 해발고도

300m이하인 지역에서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관측

소는 14개소로 60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남한 기상관

측소가 모두 포함된다. 해발고도 300m이하인 지역에

위치하면서 관측기간이 6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

대비 면적은 4,862.6km2/개소이다.

해발고도 300m 이상인 지역의 면적은 31,545.0km2

로 남한의 31.7%를 차지한다. 해발고도 300m 이상 지

역에 속하는 기상관측소는 총 5개소로 남한 기상관측

소의 6.3%이다.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위치한

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 6,309.0km2/개소로 남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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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4.  고도별 관측소 분포(그림에서 진하게 표시된 것은 해
발고도 300m 이상인 지역을 나타낸 것임.)

표 8.  고도별 관측소 수 및 도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행정구역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300m이하 74 62 16 14 1.09 0.91 0.24 0.21

300m이상 5 5 0 0 0.16 0.03 - -

합 계 79 63 16 14 0.79 0.63 0.16 0.14

구분 관측소 수(개소) 면적대비 기상관측소 수 (개소/1,000km2)

기간 전체 30년 50년 60년 전체 30년 50년 60년
고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



평균보다 기상관측소에 대한 평균면적이 넓다. 해발

고도 300m이상인 지역의 기상관측소 도는 0.16개소

/1,000km2로 전국평균에 비하여 관측소의 도가 낮

다. 해발고도 300m이상인 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상관

측이 이루어진 관측소는 대관령 1개소로 전체의 1.6%

이다.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위치하면서 관측기

간이 30년 이상 된 기상관측소 수 대비 면적은

31,545.0km2/개소로 남한 평균에 비해 관측소에 대한

평균 면적이 넓다. 해발고도 300m이상인 지역에서 30

년 이상 관측이 지속된 기상관측소 도는 0.03개소

/1,000km2이다. 해발고도 300m이상인 지역에는 관측

기간이 60년 이상인 기상관측소는 단 한 곳도 없다.

해발고도 300m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관측소의 주

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주암과 순천 간

의 14km이고 최장거리는 속초와 강릉 간의 67km이

며, 평균 37.3km이다(백령도와 인천 간의 210km 제

외). 해발고도 300m 이상인 지역에 위치한 관측소의

주변 관측소간 직선거리 중 최단거리는 대관령과 강

릉 간의 18km이고 최장거리는 태백과 동해 간의

39km이며, 평균 29.7km이다(표 9).

VII. 결론 및 제언

한국의 기상관측소 평균 도는 0.79개소/1,000km2

로 이는 하나의 기상관측소가 1,267.7km2의 면적을

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. 도서지역과 산지지역의

기상관측소 평균 도는 각각 3.78개소/1,000km2, 0.16

개소/1,000km2로 지역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. 이

는 도서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기상관측망이 확보되

었다고 할 수 있지만, 산지지역은 추가적으로 기상관

측망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

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동선과 태백선 철도의 개

통과 동고속도로의 개통 이전의 산지는 토지이용

측면에서 주목받지 못하 다. 그러므로 대부분 평야

중심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졌고, 오늘날 기상관측소

로 발전한 대부분의 관측소가 농업기상관측부터 시작

되었다. 이런 점 등이 산지의 기상관측소 도를 낮

게 하는 요인이었다. 그러나 최근 산지의 접근성이

높아지면서 산지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.

산지는 1970년대부터 지하자원의 개발과 고랭지

농업, 축산업 단지 등으로 이용되기 시작하 고, 1975

년 평창에 용평 스키리조트가 개장된 이후 산지가 레

저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 다. 오늘날에는 전

국 스키장이 17개소에 이르고 있다. 20세기 말부터는

여름철 산지의 선선한 기후를 활용하여 자연휴양림이

개발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. 산지

의 다양한 이용은 대부분 평야지대와 구별되는 기후

를 활용하고 있다. 그러므로 산지의 기상관측에서도

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천편일률적인 기상관측소

의 설치 운 보다는 산지의 이용을 고려한 다양한 접

근이 필요하다. 예를 들어, 고랭지 농업이나 축산업이

발달한 지역과 리조트나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지역은

다른 조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.

지역별로 보면,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기상관측소

도가 다른 유역보다 낮고, 충청과 강원, 남권의

도가 다른 행정구역에 비하여 낮다. 관측소 수로

비교하 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측소 수가 적은

것이 아니지만 면적대비 관측소수가 적으므로 관측소

의 공간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관측소 증설이

요구된다. 즉, 한강과 낙동강 유역에 포함되는 산지지

역의 기상관측소 증설의 필요성의 높다는 것을 의미

김선 ·오완탁·이승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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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9.  고도별 관측소간 거리(km)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고 도

해발고도 300m 이하 14.0 주암-순천 67.0 속초-강릉 37.3

해발고도 300m 이상 18.0 대관령-강릉 39.0 태백-동해 29.7

구 분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 균고 도



한다고 할 수 있다. 특히 소백산지지역의 남권과

충청권에는 관측소가 전무한 실정이다.

그러므로 차후 기상관측소의 신설 위치 선정 단계

에서 이런 산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

다. 신설 기상관측소의 구체적인 위치 선정은 보다

상세한 자료 분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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